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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처음 부지를 보러 갔을 때였을까요, 도쿄에 비해 도와다가 굉장히 투명감이 있는 

도시라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0:56 

그 후 설계 때문에 꽤 많이 다녔는데, 도와다는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1:05 

안에 들어가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잘 모르는 건물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도와다시의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미술관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1:13 

설계 이전부터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도와다에서는 더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설계에 임했습니다. 

1:36 

도와다시의 요청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관공서 거리 전체를 부활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관공서 공공기관이 모여서 활기가 넘쳤던 거리인데, 이제는 

관공서 거리가 아닌 예술의 거리로 재생시키겠다는 큰 그랜드 디자인을 

도와다시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2:05 

그 일환으로 미술관의 포지셔닝이 필요했고, 거리와 하나가 되는 건물, 혹은 

거리의 일부가 되는 건물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2:27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 공터가 있는 가운데 이 건물이 나오는데, 거리 

전체를 미술관이라고 생각하면 이 건물은 미술관이라기보다는 미술관의 일부, 혹은 

전시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엔 그런 형태가 될까 싶어서 건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거리를 걷다 보면 이미 그 활동, 예술이 느껴지는, 부지 경계를 

넘어선 예술과의 연결, 사람과의 연결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3:09 

한편, 맞은편이나 대각선 방향에는 건물로 가려지지 않는 예술작품이 늘어서는데, 

그쪽은 부지에 들어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서 

위화감이 없는 건물도 생각했습니다. 일부 작품은 커미션 작업인 경우도 있고, 

그대로 노출된 채로 길거리에 등장하는 작품도 있고, 우연히 커버가 씌워진 작품도 

있어요. 

3:37 

거리 안에 연속성이 있듯이, 거리로서의 일체감 속에서 의미가 있는 미술관을 

생각했습니다. 

3:51 

그러다 보니 하나의 큰 볼륨 안에 여러 개의 방이 있으면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각각의 아트에 커버라는 건물을 부여하고 그것이 거리를 따라 전개되는 형태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4:09 

그러다보니 일부 작품은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일부 작품은 덮개가 씌워진 채로 

줄지어 있는 집합체 같은 느낌의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4:41 

자연광을 많이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예술은 과감하게 길가에 쇼윈도처럼 배치해 

길을 걷다 보면 쇼윈도를 보는 듯한 형태로 예술이 보이고. 거기서 관심을 가지면 

미술관 안으로 들어와주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비디오 아트의 경우, 반대로 도시 

안쪽에 무언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굉장히 안쪽에 있는 형태가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9 

또한, 안에 있을 때 예술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관공서 거리가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5:21 

미술관만의 체험이라기보다는 상점가에서 걸어가다 보면 이 거리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끼는 체험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흐름 속에서 이 건물에 

들어왔다가 다시 옆 건물로 갈 때 다리를 건너갈 건데 그 다리도 개방형으로 

만들어서 도와다의 거리와 사계절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5:45 

제1전시실에 들어섰을 때 제2전시실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 제3전시실을 느낄 수 

있는 유도가 있다면 부지 경계를 넘어선 유기적인 일체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마이클 린의 이 방은 비스듬히 

정면을 향하고, 내부가 잘 보여서 '다음엔 저쪽으로 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건너편에 있을 때 소방서와 이 건물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파사드를 

최대한 바깥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더 명확할 것 같았어요. 

6:21 

말의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건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연히 서있는 건물도 하지만, 그건 우연이고, 역시 거리에 예술이 존재하는 

형태를 지향하고 있어요. 예술은 내가 생각하는 자유의 상징이거든요. 

6:48 

거리를 따라 서고 싶은 예술도 있고, 그것에 반항하고 싶은 예술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면서 우리는 인간의 자유와 상상의 자유를 느끼게 될 것 

같아요. 

7:04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그리드에 맞춰져 있는 것보다는 그리드에 맞춰서 조화를 

이루는 것도 있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있는 등 자유로운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7:23 

건축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지만, 대지가 직사각형이라 대지에 맞추고 싶지만 동시에 

대지로부터 독립하고 싶다는 두 가지 욕심이 있었습니다. 

7:34 매번 두 가지가 모두 나와버리거든요. 



7:37 

이 두 가지를 모두 하려고 노력한 결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중앙이 

높고 주변이 낮게 배치해 큰 모양이 뒤쪽으로 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형태적으로 

뒤쪽의 위압감을 줄이려는 의식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조각적인 

일체감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8:12 

도시 자체가 격자형인 이 도시 전체가 하나의 역사 유산이 된 것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건물만으로는 꽉 막히지 않은, 어떤 틈새의 투명함을 저는 기분 

좋게 느꼈습니다. 

8:28 

그런 의미에서 예술도 모두 가득 들어가지 않아도 될지도 모릅니다. 버려진 공터에 

예술이 놓여짐으로써, 어딘지 모르게 네거티브 포지티브가 반전되는 느낌이 

있어요. 공터라고 생각하는 곳이 어쩌면 다음 도시 공간의 중심이 될지도 모르죠. 

건물은 건재하여 그쪽이 중심인 것은 물론이지만, 건축도 예술도 둘 다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건축이라고 할까, 도시계획으로 보아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25 

건축으로서의 존재감이 중요하다는 아까 말한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누가 봐도 이 건물은 세금을 내러 오는 곳이잖아요. 엽서를 보내러 

오는 곳도 아니고, 그렇다면 무엇을 하러 오는 곳인가. 

9:46 

생일선물을 줄 때, 우연히 포장을 예쁘게 한다고 해도 남에게 던져주지 않잖아요. 

예쁘게 전달하겠지요. 신사(神社)도 마찬가지죠. 

10:15 

요컨대 내용을 찬미하는 것, 내용을 찬양하는 것이 건축 형식의 원형이자 시작인 

셈이죠. 

10:31 

그저 커버, 장식에 불과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거나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주택도 마찬가지겠죠. 내용물이 중요하지 않게 만들어진 주택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1:01 

길거리에 예술이 있다는 것, 꼭 미술관 부지가 아니어도 예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11:10 

처음에는 흰색으로 통일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하얀 상자가 아니라 민가 안에 

예술이 있는 형태로도 괜찮고. 더 궁극적으로는 작가의 작품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굳이 유명 작가를 초청하지 않아도 되는 형식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1:50 예술과 삶은 결국은 같은 세계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